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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목회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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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질적 메타분석 방법을 통해 여성 목회자의 다양한 스트레스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

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주요 키워드를 통해 검색된 346건의 연구물 중 최종 9건을 선

정하여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두 가지 의미 범주 및 여섯 가지 핵심 개념을 도출하

였다. 첫 번째 의미 범주는 ‘목회 현장의 말할 수 없는 이야기’로 연구참여자들은 ‘미묘하지만 분명

한 차별’, ‘갈등적 관계’, ‘불평등한 처우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교회 안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

고 있었다. 두 번째 의미 범주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숙제’로 이들은 ‘서로 다른 우선순위’, ‘일-생활 

양립으로 소진’, ‘독신으로서의 고충’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결혼한 여성 목회자의 경우 

한국 사회 기혼여성이 대체로 경험하는 것처럼 일-생활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교회 내에서 여성 목회자는 소수자 집단으로 미묘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여성 목회자는 교회 안팎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지만, 높은 

소명 의식으로 이러한 정서를 쉽게 표출하지 못하는 자기 억압적 성향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여성

인 목회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

였으며 이들이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스트레스에 취약한 집단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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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 사회 내 여성의 리더십은 2000년대 초반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가시

화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우성미･오소영, 2019: 8). 그러나 여성의 사회

활동에 있어 반드시 남성과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직업

여성은 보이지 않는 차별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러한 장벽을 가리켜 ‘유

리천장(Glass Ceiling)’이라고 한다(김은희, 2009: 1337). 직업군이나 영역의 

차이를 불문하고 여성은 여전히 무형의 장벽인 유리천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김미정, 2018; 이원미, 2020; 정재명, 2010; Schleifera & Miller, 

2017).

기독교의 대표적 여성 리더십인 여성 목회자 역시 이러한 유리천장의 장벽

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성 목회자의 범주에는 목사직 안수를 받은 여성 목사

와 안수받지 않은 여전도사가 모두 포함되는데(박보경, 2008; 이난희, 2021), 

이것은 여성 안수 제도가 실현되기 이전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중년 이상의 

여성 전도사와 여성의 목사직 안수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 교단1) 소속 여성 

목회자를 폭넓게 아우르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박경순(2007)은 여성 안수 

제도화에 대해 그동안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교회 리더십을 여성과 남성

이 함께 공유하게 된 것으로 해석한다.

여성 목회자는 그 용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내듯이 목회자이며 또한 여성이

다. 본 연구는 여성 목회자가 가진 ‘목회자’로서의 정체성보다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더욱 주목한다. 이들이 목회자로서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만, 여성

으로서는 교회 내 차별의 문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성 중심의 

교회에서 이들이 발휘할 수 있는 지도력은 제한적이며(조승미 외, 2014) 이것

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이에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여

성 목회자의 스트레스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한국 여성이 겪는 차별의 양상은 교회 안에도 나타나며(강희수, 2013; 김나

미, 2016; 오영희, 2019) 여남평등에 있어 교회는 한국 사회 어느 조직보다도 

뒤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김모란, 2013; 김은혜, 2009). 교회는 

여성이 주도하는 변화의 흐름에 둔감하며 이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를 감

지하지 못하고 있다(김혜령, 2022; 오현주, 2018). 여남평등을 위한 움직임이 

어느 집단보다도 더딘 속도로 진행 중인 것이다.

1) 교단은 교회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최상위 의결기관이다. 한국 기독교 내에는 다양한 

교단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성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단들도 

많다(이정숙,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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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독교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서구 문명과 함께 들어온 

기독교는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었던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한

때 해방적 기능을 담당하였다(강남순, 1998). 여성 해방의 종교로 소개되었던 

기독교는 그러나 1970년대 급성장한 이래, 여성 억압의 종교라는 비판을 받

아왔다(김은혜, 2009; 박정신, 2011; 이정숙, 2003).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

지 주장이 제기되지만, 유교적 남존여비 사상과 가부장적 기독교 전통의 만남

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계재광, 2010; 김은혜, 2009; 서영준, 2017; 유

옥, 2007; 최종호, 2010). 오늘날의 보수기독교는 페미니즘을 ‘거짓 인권’이

라고 배척하며(강호숙, 2020) 가부장적이고 불평등한 구조를 무너뜨리고자 했

던 한국의 기독교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다(김진호 외, 2018: 129). 이러한 구조는 여성 목회자에게 종교의 영역

은 물론 생활세계에서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

는 질적 메타분석 방법을 통해 여성 목회자의 스트레스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질적 메타분석은 1차 질적 연구물들의 결과 종합 및 합성을 통해 광범위한 

이론적 이해, 연구 결과들의 목록 작성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므로

(Levitt, 2018: 367) 여성 목회자의 스트레스 경험을 포괄적으로 조명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스트레스 요인은 연령, 세대, 직업군,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박충무･윤현서, 2018: 838)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신

체적인 영향을 넘어 정신적, 사회적 장애가 되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우승

희･주온주, 2015: 527). 특히 스트레스는 우울로 진행하는 위험 요인으로 알

려져 있을 뿐 아니라(신다예, 2022; 전명철･김진숙, 2019) 분노로도 표출될 

수 있으므로(송정명, 2021: 286) 여성 목회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양상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 목회자를 연

구참여자로 한 선행 질적 연구물들의 메타분석을 통해 이들의 스트레스 경험

을 탐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여성의 스트레스

여성의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의 다수는 기혼여성이자 자녀가 있는 직업

여성의 일-생활 갈등을 다루고 있다(김소정, 2020; 김지아･고민석, 2012;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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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영 외, 2018; 박수경･이선우･배종필, 2018; 박수현･김문정, 2020; 최수찬 

2018). 이러한 연구들은 기혼 직업여성의 일-생활 갈등이 커질수록 스트레스

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는 늘어나고 있

지만, 가정에서 요구받는 책임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기혼 직업여성들은 이중

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김소정, 2020: 180). 유자녀 여성의 시간 빈곤과 

정신건강을 연구한 이민욱 외(2018)는 남성에 비해 다양한 역할 및 노동을 수

행하는 여성이 시간 빈곤을 더 많이 경험하며 이것이 스트레스와 우울로 이어

진다고 보았다.

이처럼 기혼여성에게 가정은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결혼 후 예상되는 일-생활 갈등을 부담스럽게 지각한다는 점에서 미혼 여성에

게도 무관한 일이 아니다(노유영･임춘희, 2017: 73).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미혼 여성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부적절감을 경험하므로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이유경, 2014: 222).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양상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공통의 요

인으로 성차별을 손꼽을 수 있다. 성차별은 여성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스트레

스로 여성의 자아존중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은하 외, 2018: 410). 

그중에서도 미묘한 성차별(gender microaggression)은 비가시적이라는 점

에서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차별로(Sue, 2010) 학자들에 의해 새로운 양상의 

성차별로 분류되고 있다(강혜원･이정윤, 2020: 64). 직장 여성 428명을 대상

으로 미묘한 성차별의 경험을 조사한 박지선 외(2022)는 이러한 비가시적인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들은 자신들의 직업이 괜찮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 어

렵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무엇보다 미묘한 성차별은 구조적인 성차별이나 성

희롱 같은 명백한 성차별에 비해 은폐되기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스트레

스를 비롯한 정신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다(김예은･연규진, 2018: 500). 이것

은 여성 목회자가 마주하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2. 소수자로서의 여성 목회자

한정헌(2016)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관점2)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새로운 이

2) 들뢰즈, 가타리(2001). 천개의 고원. 김재인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Deleuze, Guattari, 

Mille Plateaux, Paris: Les Edition de Munuit,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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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지평을 열었다. 그에 의하면 소수자란 수의 많고 적음에 따른 양적 개념

이 아닌 지배적 척도로부터의 거리로 규정되는 질적 개념이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수의 많음과 적음에 상관없이 여성 목회자를 소수자로 지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남성 중심으로 위계화된 교회의 구조 안에서 여성 목회자의 지도

력은 제한적으로 작동되므로(조승미 외, 2014) 여성 목회자는 지배적 척도로

부터 먼 거리에 있는 소수자라고 할 수 있다. 소수자들의 문제는 우리 시대 

정의의 문제이자 여성 목회자가 속한 기독교의 진리에도 위배되는 것으로(강

현미, 2021: 478) 소수자로서 여성 목회자의 경험을 탐색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여성 목회자를 소수자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의 목사직 안수와도 밀접

한 연관이 있다. 성서 어디에도 여성의 목사직을 불허하는 명문화된 구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 교단들은 여성의 신학교 입학은 허용하면서도 

여성 졸업생의 목사직 안수는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오현주, 2018; 최종

호, 2010).3) 여성의 목사직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 내 여성 신학생들에게

는 전도사로서의 사역만이 허용되며 이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소수자로 내몰

리며 기회의 박탈을 경험하고 있다.

여성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이라고 여성 목회자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

다. 오히려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 본격적으로 유리천장에 부딪히게 된다고도 

할 수 있다. 여성 목회자가 되기를 지망하는 신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졸업 후 여성 예비 목회자들의 진로는 제한적이고 불투명하며 보이

지 않는 유리천장 아래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박보경, 2013). 이들은 남성 

목회자를 보조하는 역할로 인식되고 있으며(이혜진, 2007) 이러한 구조적 어

려움은 여성 목회자에게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성 목회자에 관한 선행연구는 문헌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 안수에 관한 연구(박경순, 2007; 이광순, 2005; 이상훈, 1992; 

최종호, 2010), 여성 목회자의 사역에 관한 연구(양미강, 1995; 정정숙, 

2008; 조상이, 2016), 여성 목회자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유옥, 2007), 여성 

목회자의 인권에 관한 연구(이정숙, 2003), 여성 목회자의 목회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여성 신학에 관한 연구(강희수, 2013; 김모란, 2013; 김애영, 2009) 

등으로 구분된다. 양적연구로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여성 목회자에게 다중역할

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들의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직무만족도

와 사회적 효능감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경애, 2011; 김애영, 

2011; 박미애, 2019). 이것은 여성 목회자의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이들의 직

3) 개신교 100여 개 교단 중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은 10개 안팎에 불과하다(조승

미 외, 2014: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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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만족도 향상 방안 및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

며, 이런 맥락에서 여성 목회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체계적

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질적 메타분석

질적 메타분석은 동일한 주제 또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된 질적연구의 결과

물들을 자료로 사용하는 연구방법이다. 질적연구의 특수성으로 인해 양적연구

에서처럼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 연구의 관점을 

종합하기 위해 고안되었다(이정숙, 2017: 387).

이러한 질적 연구물들의 의도적인 종합은 근거이론의 창시자인 글래이저와 

스트라우스에 의해 처음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Zimmer, 2006: 312). 

짐머의 주장대로라면 그 역사가 오래된 셈이지만, 아직까지 질적 메타분석으

로 수행된 연구는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정교하게 

발전된 방법이 아니므로(Levitt, 2018: 367) 구체적인 적용은 연구자마다 상

이하게 나타난다. 질적 메타분석은 복잡한 현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므로(Romina et al., 2016: 662) 여성 목회자의 스트레스 경험을 

다양한 각도에서 폭넓게 이해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선행연구 분석이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요약하는 것으로 그치는 한

계가 있다면 질적 메타분석은 연구물 간의 결과를 비교하고 공통의 주제를 발

견함으로써 지식을 확장하고 명확한 이해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Akojie et al., 2019: 119). 반대로 개별 연구물의 특수성이나 온전함을 훼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이승호･박대권, 2016: 135).

질적 메타분석을 위한 통일된 분석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로 

해석적이며 변증법적인 관점에서 연구의 결과를 비교 및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이정숙, 2017: 389). 이러한 해석적 분석을 통해 개별연구들에 나

타난 주요 개념들이 포함되며 동시에 상위 개념을 생성하게 된다(류진아･오은

경, 2021: 46). 질적 메타분석의 연구 절차는 노블릿과 헤어(1988)가 제시한 

7단계를 기본으로 연구자마다 조금씩 변형하여 활용하고 있다(이승호･박대권, 

2016: 137). 이에 본 연구는 노블릿과 헤어(1988), 이정숙(2017)의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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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여 다음 <표1>에서와 같이 6단계로 진행하였다.

<표 1> 연구의 절차

단계 내 용

1 연구주제 및 연구문제 설정 여성 목회자의 스트레스 경험

2 관련 연구물 검색 RISS 국내 학술지 및 박사학위 논문

3 분석대상 연구물 선정 포함과 배제의 준거에 따라 최종 9편 선정

4 개별 연구물 분석 자료코딩을 통한 개념 정리

5 개별 연구물 간 비교분석 핵심 경험 도출을 통한 범주화

6 종합적인 해석 및 작성 결과 서술 및 논의 제시

2. 분석대상 연구물의 선정

질적 메타분석의 연구자는 분석대상 연구물의 범위를 어떻게 좁혔는지, 포

함과 배제의 준거 및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Levitt, 2018; Sandelowski & 

Barroso, 2007; Weed, 2006). 본 연구는 여성 목회자의 스트레스 경험으로 

연구주제를 정하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대상 연구물을 선정하였다.

먼저 논문검색 데이터베이스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1차 키워

드 ‘여성 목회자’, ‘여성 목사’, ‘여자 목사’, ‘여교역자’, ‘여자 전도사’, 2차 키

워드 ‘경험’으로 검색한 결과 학술지 논문 53건과 학위논문 293건, 총 346건

의 연구물이 도출되었다.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을 검색의 범위에 모두 포함

하였고 검색 시 연구물의 발표연도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다음으로 완성도 높은 연구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KCI 등재(후보) 학술지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이 아닌 연구물을 제외하여(1차 준거) 117건의 연구물을 

선정하였다. 이중 평신도 교회 여성, 목회자 부인, 목회자 자녀, 북미 한인교회 

여성, 기독 신여성에 관한 연구 등 여성 목회자 관련 연구가 아닌 연구물을 

제외한 결과(2차 준거) 18건의 연구물이 추출되었다. 다시 질적연구가 아닌 

연구, 원문이 없는 연구, 중복문헌을 제외하여(3차 준거) 최종 9건의 연구물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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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검색 (검색일 2022. 6. 8)
1차 키워드: 여성 목회자,

여자 목사, 여성 목사,
여교역자, 여자 전도사

2차 키워드: 경험

→
53건의 학술지 논문,

293건의 학위논문 추출
(총 346건)

1차 준거 적용:
KCI 등재(후보) 학술지 및

박사학위 논문 이외의 연구 제외
→ 117건의 연구물 추출

2차 준거 적용:
연구대상 불일치 연구 제외

→ 18건의 연구물 추출

3차 준거 적용:
질적연구가 아닌 연구(3),

원문 없는 연구(1)
중복문헌(5) 제외

→ 9건의 연구물 추출

[그림 1] 분석대상 연구물 선정과정

Ⅵ. 연구결과

1. 개별 연구물에 대한 기본 정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9편의 개별 연구물에 대한 기본 정보는 다음 <표 2>

와 같다. 발행연도로 볼 때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비교적 최근에 연구가 진

행되었으며 학술논문이 4편, 학위논문이 5편이다. 연구방법은 현상학(4), 내러

티브(3), 생애사(1), 문화기술지(1)로 다양했으며 주요 자료수집 방법으로 심층 

면담이 활용되었다.

<표 2> 분석대상 연구목록

연구 연구자(연도) 주제 연구방법 결과

1
김미성
(2014)

독신 여성이 경험하는 
목회적 삶

현상학
126개의 구성의미와 

45개의 주제, 
16개의 주제

2
김순란
(2020)

여성 목회자의 
가족 관계 갈등 경험

내러티브
갈등의 양상과 극복, 

그 경험의 의미

3 김윤희･송현 중년여성 목회자의 현상학 4개의 구성요소, 1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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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연구물에 등장하는 연구참여자는 총 42명으로 기혼여성 31명, 미

혼 여성 11명이다. 대부분은 목사직 안수를 받은 여성 목회자이지만, 안수받

지 않은 목회자인 여성 전도사도 포함되었다. 소속 교단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2. 개별 연구물 간 분석 및 종합

질적 메타분석의 자료 분석은 선정된 개별 연구물 간의 유사점을 찾는 것으

로 시작될 수 있다(Noblit & Hare, 1988). 여성 목회자에 관한 전체 연구물

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여성 목회자의 경험을 다룬 전체 

연구물 목록을 1차 도출한 뒤, 스트레스를 분석틀로 하여 질적 메타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 <표 3>에서처럼 6가지 핵심 개념 및 두 가지 의미 

범주가 도출되었다.

<표 3> ‘여성 목회자 스트레스 경험’의 범주화

연구 연구자(연도) 주제 연구방법 결과

(2020) 스트레스 경험
하위구성요소와 32개의 의미 

단위

4
박향숙
(2020)

여성 목회자의
배제 경험

내러티브
리더십의 배제, 

재정 지원의 배제, 인권의 배제

5
서영준
(2017) 

여전도사의 
차별적 문화 경험

제도적
문화기술지

공간 배치의 차별, 
업무의 차별, 이중 차별

6
서영희
(2018)

중년여성 목회자의
탈진 경험

현상학
6개의 핵심 구성요소, 
20개의 하위구성요소

7
오영희
(2019)

여성 목회자의 동성 
동료 갈등 경험

내러티브
갈등 경험과 관련된 반응, 갈등의 
발생 원인, 갈등에 관한 재해석

8
오현주
(2018)

개척교회 기혼 
중년여성 목회자의 
심리 사회적 경험

현상학
137개의 구성의미, 44개의 주제, 

14개의 주제군

9
임지연･김동민

(2020)

여성이 목회자의 
역할을 

살아가는 경험
생애사

목회자가 되고자 
한 계기, 여성 목회자로서의 ‘나’, 

여성 목회자로서의 리더십

범주 핵심 개념 개념

목회 현장의
말할 수 없는 

이야기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별

남성 중심의 공간 배치

여성 교역자에 대한 고정관념

호칭의 문제

담임목사로의 청빙 제약

선임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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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회 현장의 말할 수 없는 이야기

(1)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별

미묘한 차별은 유색인종 차별에 대한 논의에서 주로 사용된 용어로 최근 미

묘한 성차별에 관한 연구로도 이어지고 있다(강혜원･이정윤, 2020: 64).4) 연

구참여자인 여성 목회자들은 대부분 차별을 인식하고 있지만, 차별의 양상이 

미묘하다는 점에서 개선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렇듯 문제 개선

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영준(2017)의 연구는 공간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성 중

심의 공간 배치가 미묘한 차별의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연구참여자 

K의 경우, 업무 공간에서의 자리 배치로 인한 차별을 토로한다. 교회의 공식 

모임인 예배를 마친 뒤 일렬로 서서 인사를 할 때 여성 목회자들이 남성들에 

이어 마지막 자리에 서게 되는 것 또한 차별로 인식한다.

자리 배치는 꼭 감시당하는 기분이다. 내가 뭐하나 싶어 사무실을 들어가며 나오면서 

내 자리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구석진 곳, 눈에 안 보이는 자리에 앉

4)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영어를 잘한다고 반복해서 칭찬하는 것은 미묘한 

차별의 예가 될 수 있다(나리타 마미･장은영, 2020).

범주 핵심 개념 개념

보조적인 역할 수행

갈등적 관계

상급 목회자의 책임 전가 및 직권 남용

동료 목회자의 소문 유포

여성 목회자 간의 경쟁 구도

불평등한
처우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노후대책 미비

낮게 책정된 기본급

주거 미지원

가정이라는 
무거운 숙제

서로 다른 
우선순위

교회를 위한 대출 반대

목회자 자녀로 살고 싶지 않다는 자녀

아내이자 주부가 먼저 되기를 바라는 남편

주말에 함께 쉼을 원하는 가족

일-생활 양립으로 소진
체력의 한계

정서적인 어려움

독신으로서의
고충

독신 여성 목회자에 대한 편견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교인

가정이라는 울타리의 부재

경험 부족으로 한계를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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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서 좋기는 하지만 왠지 차별받는다는 느낌이다. 자리도 

공간도 나를 홀대하나 싶다. (서영준, 2017, 365~366쪽, 연구참여자 K)

중세 스콜라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성의 위치를 남

성에 종속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이는 교회의 오랜 역사에 두루 영향을 끼쳤

다(최종호, 2010: 178). 게다가 유교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는 타

자화된 여성만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철학은 남성 중심의 사회, 남성 중심의 

교회를 합리화하였다(박정신, 2011: 179).

교회 내 여성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지도자인 여성 목회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분석대상 문헌의 연구참여자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요구받으며 스트

레스를 받았다. 이들은 중요한 정보 교환이나 업무로부터 소외를 당하거나 남

성 목회자 없이는 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하지 못하는 장벽에 마주하기도 한다

(서영준, 2017). 나아가 목회자 그룹에서 선임의 위치가 되었음에도 공식적인 

리더십을 부여받지 못하거나(박향숙, 2020)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독교 예배의 

핵심인 설교 순서 배정에서도 배제를 경험한다(김윤희･송현, 2020).

때때로 여성 목회자들은 ‘목사님’이 아닌 다른 호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남

성 목회자에게는 이름과 목사님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지만, 여성을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공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오현주, 

2018).

목사가 됐지만, 남자 목회자 사이에서 평신도로 취급하죠. 또 예전 교회 사람들도 아

직도 저를 목사님이라 안 부르고 권사로 불러요. 여성 목사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오현주, 2018, 91쪽, 연구참여자 8)

목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은 교인들만이 아닌 남성 동료 목회자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여성 목회자들은 교회의 상위 기관인 노

회의 모임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김윤희･송현, 2020). 그리고 이것은 

여성 목회자들이 노회와 그다음 상위 기관인 총회의 의결 과정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여성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는 암묵적 태도에 우울감과 

분노, 정체성 혼란을 호소하는 연구참여자도 있다(서영희, 2018). 이러한 사례

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목사가 되었음에도 목사로 동등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미묘한 성차별의 경험은 여성 목회자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 갈등적 관계

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여성 목회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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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것은 여성 목회자만이 경험하는 독특한 스트레스 경험이라기보다는 여

성과 남성 목회자, 나아가 인간이라면 모두 마주하게 되는 공통의 경험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성 목회자의 불안정한 입지가 이러한 갈등적 맥락에서 

이들을 약자로 내몰리게 한다는 점이다. 먼저, 여성 목회자의 담임목회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여성 목회자는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담임목회를 하는 여성 목회자의 비

율은 남성 목회자와 비교할 때 턱없이 낮고 부목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박

보경, 2008: 82).

실제로 여성 목회자들은 상급 목회자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호소하고 있다. 

담임목사가 교인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연구참여자

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목회를 중단해야만 하는 위기를 경험하거나 

상급 목회자에 대한 분노로 병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목회의 위기가 딱 2번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를 옮겨야 할 때, 담임목사님이 나

를 내쳤을 때 제가 그것이 아직까지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여전히 나는 용서라기보

다는 그냥 이렇게 묻어두지 뭐. (김미성, 2013, 66쪽, 연구참여자 E)

갈등은 상급 목회자뿐 아니라 동료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도 일어나는데 여기

서 동료 목회자는 성별이 다른 남성과 동성 간인 여성 목회자로 분류할 수 있

다. 흥미로운 것은 연구참여자들이 같은 여성 동료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첨예

한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그 사실을 감추려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오영희

(2019)의 연구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중에서도 5년간 함께 일한 여성 동료 목

회자와 심각한 갈등을 경험한 연구참여자 B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녀의 사

례를 통해 여성 목회자들이 “여목사끼리 싸운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갈등

적 관계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며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참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속이 부글부글했지만 대놓고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니 년이…”라고 

욕까지 했어요. 큰소리치면서 싸우자고 달려드니까 교인이나 다른 목회자들이 보고 

싸운다고 할까 봐 일방적으로 참았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

만하세요!”하고 다가서서 말했어요. (오영희, 2019, 57쪽, 연구참여자 B)

여성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제한적인 기회(조혜정･양성은, 2014: 284)는 때

때로 여성 동료 목회자 간 경쟁 구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이것은 남성 목회자

와 비교할 때 여성 목회자에게 가중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갈등적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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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일이 금기시되기 때문에(박향숙, 2020; 오영

희, 2019)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한 채 쌓이게 된다.

(3) 불평등한 처우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이정숙(2003)은 목회자가 받는 재정적 보상인 사례비를 여성 목회자의 지

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외적 요소 중 하나로 보았다. 그러나 여성 목회자의 사

례비 책정에는 가족 크기, 가족부양의 내용 차이, 교육수준이나 경력 차이 등

이 그다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실제로 여성 목회자들은 남성 목회자들과 기본급부터 다르게 책정되거나 낮

은 사례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김윤희･송현, 2020). 박향순(2020)

의 연구참여자들은 빈약한 재정적 지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 남편이 수입이 있다는 이유에서 다른 남성 목회자와 달리 사택을 지원

받지 않은 연구참여자 B나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면서도 사택에 상응하는 별도

의 재정을 지원받지 않은 연구참여자 C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여성 목회자

들은 남성 목회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사례비를 받으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

기도 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승미 외(2014)는 여성 목회자의 소명감은 물질적 조건이나 외

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임에도 이들의 사례비 문제는 공론화를 통한 조정이 필

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 사회의 여러 분야 및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 보장이 조금씩 개선되어 

온 것과 달리 교회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집단에 머물고 있다(김혜령, 2022: 

323). 이러한 남성 중심의 구조로 인해 여성 목회자들은 기존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는 일이 드물고 자연히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여성 목회자들이 빠듯한 재정 형편으로 어려움을 겪

는다는 사실이다.

가정에서 나와 따로 교회 건물을 얻고 싶어요. 근데, 교회 월세를 걱정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작은 교회를 하는데 더 재정으로 위축될 것 같아서 그걸로 인해 선뜻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실패를 경험해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재정적으로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출해서 쓰고 그런 상황인데…. (오현주, 2018, 83

쪽, 연구참여자 8)

개척교회 기혼 중년여성 목회자의 경험을 탐색한 오현주(2018)의 연구를 

보면,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무보수로 봉사하거나 오히려 가정에서 목회 활동

을 위한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악한 개척 목회의 비용을 장기



376 여성연구

간 연구참여자들 스스로 충당함으로 인해 가정의 재정 형편도 시간이 갈수록 

궁핍해지고 이것은 스트레스로 이어질 여지가 다분하다.

여성 목회자들의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이들의 은퇴 후 노후대책과도 연

결되는 문제이다(조승미 외, 2014: 138). 그중에서도 독신 여성 목회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미비한 노후대책으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는다. 김

미성(2013)의 연구를 통해 독신 여성 목회자들이 은퇴 이후 재정적 상황에 대

해 염려하면서도 목회자로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며 자책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독신이다 보니까 형제들이 아무리 있어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이제 나는 어떻게 나 

혼자 어떻게 해야 하나. 사례비를 준 것 가지고 그것을 저축하고 알뜰살뜰 살았나? 그

거는 저는 0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대접하고 그러

면 축복해 주신다고 설교하며 가르쳤는데 정작 나를 되돌아볼 때 내 주머니에는 아무

것도 없고 이래서 정말 안 되겠다. 모아야겠다 하면서 또 그건 되지 않더라고요. 은퇴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실지 그건 잘 모르지만, 지금으로 볼 때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 갈등이 많이 되죠. (김미성, 

2013, 77쪽, 연구참여자 E)

2) 가정이라는 무거운 숙제

(1) 서로 다른 우선순위

기혼인 여성 목회자는 한국 사회 기혼여성이 경험하는 일-생활 양립의 어려

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생활 갈등은 맞벌이 여성에게 너무 많거나 상호 

대립적인 역할이 요구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신체적 피로, 긴장,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소정, 2020: 182).

일반적으로, 남성 목회자의 배우자는 목회자 본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력자로 인식된다(김보람･김사라형선, 2019: 68). 그러나 여성 목회자의 경

우, 남편의 협력을 받는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 사회 뿌리 깊은 

가부장적 전통의 영향으로, 여성 목회자는 목회보다 가정을 우선으로 요구받

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고도의 사명감을 요구하는 목회자의 직업군 특성상, 

두 가지의 상반된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목회자는 사적 영역보

다 공적 영역인 목회를 최우선으로, 포기와 희생이 뒤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서영희, 2018: 15) 기혼여성 목회자는 여타의 다른 직업군보다도 상당

한 수준의 일-생활 양립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할 수 있다.

김순란(2020)의 연구에서 연구참여자 B는 목회자가 되는 것부터 남편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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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대에 부딪힌 경험을 공유한다. 연구참여자 B의 남편에게는 형이 목회자

가 되면서 대가족의 장남 역할을 해야만 했던 트라우마가 있었고 아내가 목회

자가 되었을 때 가정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더 심하게 반대한 것이

다. B는 목회자로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

해 시댁에 더 잘하려고 하는 등 최선을 다했고 B의 남편은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목회의 조력자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 C의 경우, 

처음 신학 공부에 입문할 때는 남편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으나 본격적으로 

목회의 길에 뛰어들려고 했을 때 갈등에 부딪히게 되었다. ‘목회를 가정을 버

리는 행위’로 받아들이는 남편의 인식 때문이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우선순위

로 인해, 기혼여성 목회자들은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유자녀 기혼여성 목회자의 경우, 남편뿐 아니라 자녀들로부터 받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헌

신을 요구로 하는 목회자의 직무상 자녀 양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엄마이자 목회자인 연구참여자들은 자연히 자녀들의 자

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양육방식을 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녀와의 갈등을 

겪기도 한다. 평범한 엄마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예 목회 중단을 요

구하는 자녀들도 있다. 여기에서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발생하

고 이는 유자녀 기혼여성 목회자의 스트레스로 직결된다.

자기를 잘 대해줬던 엄마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라 목사가 되어버린 

거야. 엄만지 목사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저희는 공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그래

서 엄마가 없어져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오현주, 2018, 75쪽, 연구참여자 2)

아침마다 전쟁판이죠. 그러니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모든 걸 스스로 하게끔 다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푸근한 엄마, 뭐든 해결해 주는 엄마보다 

책임을 강조하는 엄마가 된 거지요. 그게 가슴 아파요. (김순란, 2020, 54쪽, 연구참

여자 A)

여성인 목회자도 시집살이를 경험한다. 특히 같은 기독교인인 시댁 식구들

에게 목회자로서의 특수성을 이해받지 못할 때 여성 목회자의 스트레스는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서영희(2018)의 연구에서 연구참여자 1은 “시부모님

들은 모두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임직자들이었는데 막상 결혼 후 실생활에서

는 그분들이 임직자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시집살이가 

너무나 버거웠다”고 회상한다.

목회와 가정을 둘러싼 서로 다른 우선순위로 어려움을 겪는 건 비단 기혼여

성 목회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임지연･김동민(2020)에서 연구참여자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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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난관에 부딪힐 것을 예상하고 결혼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했고 결혼 

후 지속적인 역할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해야 했기 때문이다.

(2) 일-생활 양립으로 소진

기혼여성 목회자는 목회와 가정의 영역에서 모두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으로 슈퍼우먼을 자처하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체력적인 이유에서나 정서

적인 이유로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의 영역에서 부과되는 역할과 생활의 영역에서 아내, 어머니, 며느리로서 

중첩되는 역할 간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건 한국 사회의 기혼 직업여

성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혼여성의 스트레스가 여성 

목회자들에게 가중되는 이유는 소수자로서 여성 목회자의 불안한 입지와도 관

련이 있다. 실제로 서영희(2018)의 연구참여자들은 남성 목회자들보다 더 잘

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으로 신체적 탈진이 심해지는 공통적 경험을 한 것으

로 나타났다. 박향숙(2020)의 연구참여자 B는 아이를 낳고 사역하는 여성 목

회자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주변의 눈치를 봐야 했고 아이 때문에 목회 사역에 

소홀히 한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며 소진을 경험하였다. 거

꾸로, 가족들로부터 목회 활동에 대한 비협조 또는 반대를 경험하는 여성 목회

자들은 더 열심히 가사노동에 임하는 경향을 보인다. 목회자로서 모범을 보여

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이들은 교회에서는 여성이라서, 가정에서는 목회

자라서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슈퍼우먼이 되고자 하

는데 이는 체력적으로는 물론 심리정서적인 소진으로도 이어질 위험이 크다.

좀 쉬고 싶은데 아내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 젖어 있어서 차려줘야 되지, 

챙겨줘야지, 그런 것들이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되고 마음에 스트레스가 오고 짜증이 

날 때가 많이 있죠. (서영희, 2018, 58쪽, 연구참여자 1)

저도 남편 눈치 보며 다중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애썼어요. 아침에 빵 안 먹고 새벽밥 

지으려고 노력했고, 내 성격에 말 한마디라도 곱게 하고, 가족에게 걸림돌이 안 되려

는 몸부림이랄까? (김순란, 2020, 31쪽, 연구참여자 C)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려는 여성 목회자들은 가족들과 심

리적인 거리가 발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오현주(2018)의 연구참

여자들은 두 역할 사이에서 목회 활동을 우선하게 될 때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며 외로움을 경험하였다. 목회를 우선으로 살면서 남편, 자녀, 

시댁과 친정 등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 해내지 못했다는 죄책

감은 여성 목회자의 정서적 소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이다. 목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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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이라 요양병원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친정엄마에게 갈 수 없는 상황에 불

효녀라고 자책하며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한 연구참여자 7의 사례가 그러하다. 

이렇듯 가정의 중요한 대소사와 목회의 일정이 겹칠 때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며 여성 목회자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3) 미혼으로서의 고충

가정은 기혼여성 목회자뿐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 목회자에게도 

무거운 숙제이다. 미혼인 여성은 목사안수 면접 과정에서 결혼에 관한 질문을 

피해가기 어렵다. 박향숙(2020)의 연구에서 연구참여자 C는 결혼을 왜 하지 

않았는지 앞으로 결혼을 할 것인지, 결혼 후 가정과 목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면접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무례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를 표현하지 못하고 꾹 눌러 삼켰다.

이러한 사례는 남성 목회자의 결혼을 목회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

성 목회자에게는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최순양, 1998: 72)

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사와 육아 노동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

에게 있는 것으로 여기는 가부장적 전통 때문인데 그렇다고 독신 여성 목회자

로 살아가는 삶이 만만한 것도 아니다. 미혼인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생활 경

험의 부재로 삶을 이해하는 폭이 좁을 것”이라는 교인들의 편견에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스스로는 한계를 느끼지 않았음에도 “가정이 없으니 전도사님은 모

를 거다”라는 교인들의 말에 사역의 한계를 느끼게 된 사례가 그러하다(김미

성, 2013).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타인의 말이나 시선 때문이 아닌 스스로 내적인 한

계를 절감할 때다. 미혼인 여성 목회자는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을 장점

으로 여기면서도 목회의 위기 등을 경험할 때 남편의 부재에 아쉬움을 토로하

기도 한다. 결혼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남편과 자녀가 있는 교인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다(김미성, 2013).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결핍도 미혼 여성 목회자에

게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이다. 오영희(2019)에서 연구참여자 A는 교회

에서 갈등을 겪으며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외로움과 무기력증에 시달려야 했다.

이성적 마음을 갖는 것 같아 내가 쌀쌀하게 했더니 힘들게 했던 성도가 있었어요. 혼

자 오해하고 생각하며 나를 힘들게 했어요. 전화해서 앙심을 품은 자기 마음을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차갑게 대했다 이거지. (중략…) 지금 내 마음 상태를 표현하면 

고무풍선이 바람 빠진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삶에서도 사역에서도 불합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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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되며 세월이 흐를수록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은 피해의식이 생겨나요. (김미

성, 2013, 80쪽, 연구참여자 D)

위의 사례에서처럼 자신을 목회자가 아닌 여성으로 보고 이성적인 접근을 

하는 남성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미혼인 여성 목회자는 보호받기 어려우며 극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Ⅴ.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한 여성 목회자의 경우 한국 사회 기혼여성이 대체로 경험하는 것처럼 일

-생활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생활에서의 역할 

갈등이 여성의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정신건강, 질병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김소정, 2020: 178). 기혼여성 목회자

들 역시 이러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으며 높은 소명의식으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목회의 직업군 특성상 오히려 더 극심한 일-생활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교적 전통의 영향으로 여성 목회자 역시 직업여성으로서

의 전문성보다 가정에서 아내이자 엄마로 전통적인 역할에 우선을 둘 것을 요

구받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을 주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혼 여성 목회자에게도 결코 무관한 스트레스가 아니다. 기혼 직업여성에게

는 일-생활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확산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가 

절실히 요구되며(김지아･고민석, 2012: 2751) 여성 목회자를 위해서도 이러

한 조직문화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회 내에서 여성 목회자는 소수자 집단으로 미묘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의 소수자는 한정헌(2016)의 주장처럼 지배적 

척도로부터의 거리로 규정되는 개념으로 여성 목회자는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소수자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자 목회자인 연구참여자들

이 미묘한 차별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사실을 반증해 

준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일반적으로 미묘한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이 자신

의 일이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게 되는 것(박지선･이은설, 2022)과는 

다르게 여성 목회자의 경우 미묘한 차별이 있음에도 목회 일에 대한 자부심을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특유의 높은 소명의식으로 차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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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극복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으로, 여성 목회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에는 남성 목회자의 스트레

스와 중첩되는 것들도 나타난다. 그 예로 상급 목회자 또는 동료 목회자들과의 

갈등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들 수 있는데 여성 목회자에게는 소수자라는 이유

에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더 가중된다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수자인 

이들은 남성보다 잘해야만 한다는 압박감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

다는 부담감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관계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

다. 여성 목회자가 소수자로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여

남이 모두 평등한 교회로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단적 연대로 공론화되어야 할 교회의 문제이다(조승미 외, 2014: 

141).

셋째, 여성 목회자는 교회 안팎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서를 쉽게 표출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편으로 드러났다. 

목회자이기에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부재한 것은 고

스란히 스트레스로 가중되었다(김윤희･송현, 2020: 292; 임지연･김동민, 

2020: 444). 결혼한 여성 목회자의 경우, 가정에서도 목회자로서 모범을 보여

야 한다는 부담으로 부정적인 정서 표출을 자제하였다. 목회자에 대한 전통적

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인데(오영희, 2019: 81) 가족 구성원들이 목회 활

동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일수록 더욱 그러했으며 가족의 지지가 없을 

때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서로 다른 우선순

위로 인해 가족과의 심리적인 단절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밝히자면 다음과 같

다. 여성 목회자 연구물의 전체 수가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여성 

목회자의 경험을 다룬 질적 연구물들을 선정한 뒤 스트레스의 경험에 주목하

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스트레스 이

외의 경험에 주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정은 무거운 숙제이기도 했지만, 갈등과 반목의 시간을 지나 가족으로부터 

적극적 지지와 협력을 받게 된 사례도 발견된다(오현주, 2018). 학업 등 개인

의 성장을 도모하며 이겨내거나(임지연･김동민, 2020) 여가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사례도 있다(김미성, 2013). 이에 여성 목회

자의 이러한 스트레스 극복 경험을 후속 연구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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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Qualitative Meta-Analysis on the Stress 

Experience of Female Pastors

Kim, Hyemi*･Kim, Youngsoon**

This study explored the multi-layered aspects of the stress experience 

of female pastors. A qualitative meta-analysis was conducted after nine 

out of 346 studies were selected. As a result, two semantic categories were 

derived, and three core concepts were derived respectively. First semantic 

category is ‘Stories that can not be said in the ministry field’ and second 

semantic category is ‘The burden of the family.’ It was found that female 

pastors are experiencing various kinds of stres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hurch.

The discussion present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First, married female pastors experience stress due to work-family 

conflict, as most married women experience in Korean society. Second, 

female pastors experience microaggression as a minority group within the 

church. Third, female pastors experience negative emotions from stress 

inside and outside the church, but those emotions are not easily 

expressed. This study started from the awareness of the need for 

institutional measures to prevent their stress and it confirmed that they 

are vulnerable group to stress. Lastly, the limitation of the study was 

stated, and the experience of overcoming the stress of female pastors was 

suggested as a follow-up research topic.

Keywords : Female Pastors, Stress, Work-Life Conflict, Gender 

Microaggression, Qualitative 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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